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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배경

□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* 중이며, 연휴 기간 귀성객의

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확산 차단 대책 마련 필요

    * (가금농장) ‘23.12.3일 첫 발생 이후 29건 발생, (야생조류) 15건 검출

ㅇ 겨울철 소독 여건 악화, 과거 2월까지 지속 발생, 설 전 가금 및

가금산물 공급 증가 등 고려 시,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응 

⇒ 명절 전·후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하여 가금농장에 오염원

유입을 차단하고, 연휴 기간 발생 대비 긴급방역체계 구축·운영

Ⅱ. 세부 추진계획

◈ 설 명절 전·후 오염원 제거를 위한 일제 소독 및 대대적인 홍보로 
경각심을 제고하고, 연휴 중에는 가금농장 매일 소독·예찰

 - (연휴 前) 가금농장·축산시설 일제 소독 및 홍보 강화로 방역의식 고취, 

발생 대비 긴급 대응체계 점검, 산란계 농장 외부 출입자 및 분뇨 이동 통제 등

 - (연휴 中) 연휴기간 중에도 가금농장 소독·예찰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, 

계열사를 통해 이상 여부 매일 확인

 - (연휴 後) 가금농장·축산시설 일제 소독 및 방역대 해제(예정)에 따른 발생

농장 재입식 관리 강화 추진

1 명절 전 방역대책

□ (일제 소독) 연휴 전·후 ’전국 일제 소독의 날’로 지정(2.8./2.13.),

소독자원(850여대)을 총동원하여 농장·축산시설·차량 등 일제 소독

○ 가금농장·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를 이용·소독하고, 축산차량은

인근 거점소독시설 방문 또는 소속 축산시설에서 내·외부 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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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및 농가 진입로, 전통시장, 계류장 등 방역 

취약대상은 지자체 방역차량·공동방제단 등을 통한 소독 지원

□ (산란계 관리) 발생 시,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 농장 관리 

강화를 위한 합동점검 및 ‘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제한’ 홍보 강화

○ 명절 전까지 위험지역(5개 시·도) 내 산란계 농장(340호) 및 대규모 

산란계 농장(10~20만수, 74호*)의 소독·방역실태 합동 점검(~2.8.)

     * 10~20만수 농가는 총 125호로 旣 점검한 51호를 제외한 74호 점검

○ 명절 기간 중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등을 점검하고,

방역본부를 통해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

○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조치 준수 안내문* 등 배포

    * 가축·사료·분뇨·깔집 축산차량만 농장 내 진입 허용,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

(고정식 소독시설+고압분무 소독),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휴대 등

□ (출입·이동 통제) 매개체(사람·분뇨 등)에 의한 전파 위험성을 감안

하여 대규모 산란계 농장 외부 출입자 및 분뇨 이동 통제

○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(202호)에 대해 ‘외부 출입자(백신접종팀·

상하차반 등) 출입’ 및 ‘분뇨 반출’ 금지기간 운영(‘24.2.5.~2.12, 8일간)

□ (대국민 홍보) 가금농장 방문 자제, 철새도래지·소류지·저수지 등

출입(낚시·탐방·산책 등) 금지,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등 협조(지자체)

○ 재난자막방송 송출(2.7.~2.12, KBS·MBC 등 144개社), 다중이용시설 및

터미널·공항만에서 캠페인, 안내방송, 현수막 등을 통한 다각적 홍보 

□ (농가 홍보) 가금농가 경각심 제고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마을방송,

현수막·가금단체 누리집 게시,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다각적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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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휴 기간 사람·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*하고, 연휴 전 사료·깔집

등을 최대한 비축하도록 하며, 소독시설 작동 여부 자체 점검

    * 농장 내 우편·택배차량 진입 금지, 농장 관계자가 외부에서 우편·택배 등 수령

○ 연휴 기간 중 가금농장간 모임 금지,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간 

모임을 금지하도록 사전 지도·교육

○ 연휴 기간에도 사육 가금의 상태를 매일 관찰하고, 핵심 방역수칙 

준수(참고 3) 및 AI 의심증상 확인 시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

□ (상황 근무) AI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대응

체계를 구축하고, 지자체·관계기관 등의 방역상황 점검 추진

○ 농식품부는 각 시·도별 연휴 기간 비상근무반* 편성 및 상황실 

운영 여부를 확인하고, 비상연락체계 점검** 실시

    * 지자체는 시료채취반·정밀진단반 구성, 민간 수의사(동원) 등 사전 연락 조치

     ** 시·도별 가축전염병 신고 전화(1588-4060) 운영 실태 불시 점검

○ 각 시·도는 시·군별 비상근무반 편성 및 상황실 운영 여부를 

확인하고, 비상연락체계 점검(연휴 중 1회 이상)

□ (상황 대비) 발생 대비 살처분 예비인력·장비 동원 준비 및 확인

○ 발생 시, 즉시 살처분 및 잔존물 등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·도

(시·군)별 연휴 기간 동원 인력·장비 등 사전 확보

□ (사전 검사) 연휴 중 정기 검사일이 도래하는 농장은 연휴기간 전

시료 채취와 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검사 지연·누락 방지

    * 사전 검사는 ‘정기검사’에 한하며, 방역대 내, 역학 관련, 계열사 일제검사 및 출하 전 

검사 등 주기 조정이 불가한 성격의 검사는 변동 없이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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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연휴기간 중 방역대책

□ (소독 강화) 가금농장은 매일 2회* 소독하고, 연휴기간에도 지자체 

방역차량 및 공동방제단 등을 통한 소독 지원**

    * (1차) 농장 첫 출입 시 소독 → (2차)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~3시 집중 소독

    ** 소독지원 규모 : (평시) 850여대 → (명절기간) 500여대

○ 연휴기간 중 일반인의 가금농장 방문을 금지하고, 사료공급 등 

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3단계 소독* 후 농장 진입 허용

    *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→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(고정식 + 고압분무 소독)

□ (전화 예찰) 기관별·축종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전화예찰 실시

○ (방역본부)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및 방역대 내 가금농장

(전업 규모)에 대한 전화 예찰

○ (지자체) 그 외 위험축종(육용오리·종오리 등) 등에 대한 전화 예찰 

□ (정밀검사) 발생에 따른 방역대 내, 역학 관련, 계열사 일제검사

및 출하 전 검사는 연휴 기간 중에도 정상 추진

□ (계열사 책임방역) 계열사는 매일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가금 이상 

유무 확인, 농장 소독, 출입자 관리 등 철저한 차단방역 독려

○ 가금 이상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, 기본적인 핵심 

차단방역 5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연휴기간 지속 지도·홍보

3 명절 후 방역대책

□ (일제 소독) 연휴 직후 2.13일을 ’전국 일제 소독의 날’로 지정,

소독자원을 총동원(850여대)하여 농장·축산시설·차량 등 일제 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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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재입식 관리) 설 명절 전·후, 일부 방역대 해제가 시작될 예정

임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한 엄격한 입식 절차* 진행

    * (재입식 절차) ❶ 방역대 해제 → ❷ 발생농장 점검 → ❸ 방역 교육(검역본부 주관, 

4시간) → ❹ 입식시험(14일간)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 승인  

○ (3단계 점검) 발생농장에 대한 3단계 점검*을 실시하여 이상이 

없는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

     * (1단계) 계열사 자체 점검 → (2단계) 시·도 + 시·군 합동 → (3단계) 검역본부

○ (전담 공무원) 발생농장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방역

대책기간 종료 전까지 AI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속 확인(주 1회)

- 농장주와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방역수칙 지도 및 기본 

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, 가금 이상 유무 확인 등 역할 수행

Ⅲ. 향후 계획

□ 설 명절 대비 방역추진 대책 통보(~2.1, 지자체·검역본부·가금단체 등)

□ 방역 유의사항 및 방역수칙 집중 홍보(2.1.~, 지자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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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설 명절 대비 고병원성 AI 예방 관련 마을방송(안)

□ 설 명절 기간에는 귀성객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고병원성 조류

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어 방역 당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□ 가금농가는 설 명절 기간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첫째, 농장주는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

하여 주시고, 부득이하게 출입할 경우 방역복과 전용신발을 착용

후 대인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둘째, 농장주 또는 종사자는 가금농장에 처음 출입 시 소독하고,

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~3시 사이 집중 소독하는 등 하루에 2번 

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셋째, 농장 내 출입이 허용된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

소독하고, 고압분무기를 활용하여 바퀴 등을 2차 소독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ㅇ 넷째, 축사에 출입할 경우 전실에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, 손 

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

입니다. 가금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※ 각 마을별 여건에 맞게 적의 수정하여 마을방송 문구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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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설 명절 대비 고병원성 AI 예방 홍보문구(안)

□ 버스터미널·마을입구 등 현수막 홍보(안)

고향 방문 시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, 소독 등 

방역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조류인플루엔자·구제역·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철저 -

□ 공항만 현수막 홍보(안)

해외 여행 시 축산농장 방문 자제, 

입국 시 휴대축산물 반입금지, 신고·소독철저 !

- 여러분의 협조가 우리나라를 가축질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-

To prevent contagious animal disease(AI‧FMD‧ASF), 

Please avoid bringing foreign livestock products 

upon entering the country
- Refrain from visiting any livestock facility for 5 days after arrival in Korea -

□ 문자메시지(SMS)

 * 외부인과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* AI, 구제역, ASF 예방을 위해 매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* 축사 진입 시,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을 통해 가축질병을 예방합시다.

 * AI, 구제역, ASF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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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3 AI 핵심차단 방역 5대 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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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4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「농장 4단계 소독」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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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5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핵심방역수칙

 


